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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Art  Posted 15 May 2025https://m.sayart.net/news/view/1065669261873308 



국제신문  Posted 14 November 2010https://issuu.com/bodegalerie/docs/woo-katalog-2021-issuu



Art in Culture Posted 4 May 2016https://artinculture.kr/webzine/article-2766



장승택<색채들>전 전시 전경 2016 갤러리데이트_작가는 반투명의 폴리에스테르 필름 또는 시트를 포갠 플렉시글라스

위에 물감을 덧바른다. 여러 장의 플랙시글라스가 쌓이면서 회화의 단층이 생겨난다.

장승택은 1959년 경기도에서 태어났다. 홍익대 서양화과 및

파리 국립장식미술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파리1대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89년 프랑스 알베르샤노아트센터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갤러리분도(2016), P&C갤러리(2013), 갤러리스케이프(2012) 등에서

개인전을 20여 회 개최했다. <텅빈 충만: 한국 현대미술의 물성과 정신성>

(갤러리세줄 2014), <색전>(일우스페이스 2013), <한국의 단색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2012) 등 다수의 단체전 참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대학교 등에서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작가는

현재 경기도 포천과 베를린을 오가며 활발히 작업 중이다.



ARTKOREA TV Posted 8 May 2021https://www.artkoreatv.com/news/articleView.html?idxno=77697



장승택개인전'겹회화 Layered Painting

트코리이방송

이트코리이방송이트코리이방송

"겹 회화" 작업은 특별히 제작된 대형 붓으로 아크릴물감과 특수미디엄을 섞은 안료를 수십

회매번 다른 색으로 투명하게 채색하고 건조를 반복하여 완성한다.

흰여백, 색, 농도, 색면 폭의 감각적 선택, 무수히 반복되는 단순한 몸짓 후에 드러나는 거대한

색채의 환영..

어둠이 내리면 색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

2019.10.08 장승택

나는 30여 년간 붓을 떠난 회화를 해왔다. 정말 오랜만에 붓을 다시 들었다. 회화의 가장 중요

하고 기본적인 도구인 붓은 작가의 작은 손 움직임만으로도 너무 많은 궤적을 남긴다. 그래

서 최소한으로 몸을 움직였다. 큰 일획!

장승택의 신작 “겹 회화"시리즈는 기존의 "Poly Painting"시리즈의 연장선 안에 있는 개념

의 작업으로 색채의 단층들이 만들어 내는 색면 회화이다.

우리는 색채가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물질을 부여하는 즉 육체를 부여하는 물체에 의존한

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색채는 빛에 의해서 생성되며 사물의 표면 위에서 본체를 갖는다.



Q. 장 선생님의 작품 중, 유명한 작품이라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A. 지금 사실 페인팅이 하나의 시리즈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작품이 베스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 모든 시리즈가 하나의 작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하나, 하나 작품마다 각기 다른 컬라의 매력들이 있는 거죠.

Q. 관람자들이 이 작품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이 볼 수 있다.

팁을 주신다면?

A. 사실 추상회화이기 때문에 추상회화는 어떤 거를 그렸다는 게 없기 때문에 좀 어렵게들 생

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추상회화를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어디를 뭐 자연을 보러 여행을 간

다던가 이럴 때도 쫙 펼쳐지는 풍경을 하나의 이렇게 메모리로 기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작업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풍경을 컬라로 메모리로 기억을 한다. 이런 식으

로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감상해주시면 싶습니다.

Q. 장승업 작가님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셨나요?

A. 장승업 선생님과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고 있어요.

저희와 22년 전부터 선생님과 꾸준하게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레이어드' 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Q. 그러면 전시가 1, 2, 3층으로 이어지나요?

캔버스에 아크릴릭 작업이 있고요.

3층에는 유리에 아크릴릭으로 하신 작품이 있으세요.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작업을 완성해 가시는데요.

붓을, 여러 붓을 이렇게 쭉 이어가지고 선생님만의 붓을 제작하셔서 그  붓을 캠버스에 쭉 내

리 그어서 작품을 완성하시거든요.

보시면 컬러와 미니멀 계열의 컬러의 매력에 빠져드시는 그런 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곧이어 1, 2, 3층 장승택 작가의 전시를 스케치한 다음 김 대표와의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인터뷰

Q. 김한정 기자

A. 김방은 예화랑 대표

Q.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 전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 네! 이번 전시는 장승택이라는 미니멀 리얼에 컬러를 아름답게 쓰시는 작가분이세요.

이번 전시 제목은 '레이어드'인데요.

“겹회화 Layered Painting”,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컬러들이 계속, 계속 이렇게 겹쳐

지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가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 저걸 어떻게 그렸지? 하고 생각하실 거

예요.



장승택개인전'겹회화 Layered Painting

이트코리이방송

이트코라다송이트코라이방송

장승택개인전'겹회학 Layered Painting

이트코리이방송

장승택개인전'겹회화 Layered Painting

이트코라이방송

Q.예화랑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저희 갤러리는 역사가 대략 43년이 됐는데요

저희 어머니 대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은 11년이 됐는데, 이제 사실 저도 그 원래 가지

고 내려왔던43년 동안쭉내려왔던 역사성 같은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전시를 해요.

이번 장승택 선생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로 쭉 이어오면서 미니멀 계통, 단색화

계통으로 우리가 꼭 주목을 해야 되는 작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전시를 같이 하게 됐습니

다.

Q. 앞으로도 좋은 전시 계속 유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A. 네! 감사합니다.



월간중앙 Posted 22 November 2024https://www.m-joong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335



초대형 붓으로 코팅하듯 한 획에 집중

'겹 회화' 작품은 색뿐 아니라 공간감도 돋보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호한,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느낌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싶었다. 현실에

서는 잘 없는 그런 것을 드러내고 만들어보고 싶었다. 작가들은 자연 아니면 전통 회화 작가에게 대개

영향을 받는다. 나 역시 자연에서 영향을 받고 작용도 하지만 그런 것을 재현하고 싶거나 그것에서만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심리적인 것, 감성적인 것, 경험적인 것 등 복합적이다. ‘레이어’라는

공간감을 만들고 싶은데 좀 더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내고 싶었다.”

'겹 회화' 색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색을 취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다. 색으로 직접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각과 완벽한

테크닉 두 가지만 생각한다. 오로지 회화 자체만 집중하는 편이다. 한 작품에서 20가지 정도의 색을

사용한다. 여러 번 칠하기 때문에 깊이는 있지만 탁하게 보이지 않도록 투명도를 많이 신경 쓴다. 반

투명한 공간감을 갖기 위해 특히 물감의 투명도가 중요하다. 시작할 때 무슨 색조로 하겠다는 것은 정

하지만, 대개는 순간순간 감각적으로 색을 선택한다.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우면서 또한 제일 재미도 있

다. 어느 정도 작품에 대한 개념이 섰을 때는 형식은 철저하고 반복적이어야 되지만 색채의 선택은 좀

더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초대형 붓은 그만큼 다루기 힘들 것 같다. 일획이 중요한가?

“일획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일획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다. 많은화

가들이 액션에 가까운 걸 많이 하는데, 나는 그런 것을 지향하지 않는다. 기운생동(氣高生野)을 하자

는게 아니다. 하나의 고른 면을 코팅하듯이 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 단정한 획을 원한다. 작가들이

붓을 가지고 서예에서 오는 에너지나 ‘기(氣)’이런 것을 중요시하며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붓

을 쓰지만 좀 객관적인 느낌을 주고 싶었다. 작가의 표현력이 많이 들어가는 표현 방식보다는 절제된

방식이 물감이 가지고 있는 맛이 있기 때문이다. 뭐랄까 물감만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맛이 좋다.”

최근 연작 ‘겹 회화’에 대해 궁금하다.

"기존 ‘Poly Painting’ 연작의 연장선에 있는 개념의 작업이다. 색채의 단층들이 만들어 내는 색면회

화다. 회화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붓은 작가의 작은 손 움직임만으로도 너무 많은 궤적을 남긴다.

이번 작품은 큰 일획으로 최소한의 몸을 움직여 완성 된다. 흰 여백, 색, 농도, 색면 폭의 감각적 선택,

무수히 반복되는 단순한 몸짓 후에 드러나는 거대한 색 채의 환영. 색채는 빛에 의해서 생성되며 사물

의 표면 위에서 본체를 갖는다. 빛에는 감각적인 요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과 지성을 포괄한

다. 일상에서 보이는 평범한 빛이기도 하고 회화를 통해 전개되는 특수한 빛이기도 하다.”

'겹 회화’에 사용하는 미술 도구를 제작해 사용한다.

“캔버스 면적에 따라 붓을 주문 제작해 사용한다. 제일 큰 붓은 1m 40㎝㎞이다. 사이즈별로 45개 정도

제작해 놓고 번갈아 쓴다. 붓 너비가 길어 팔레트도 폭은 좁지만 길이는 길게, 여러 사이즈로 주문 제

작해 쓰고 있다. 얇고 투명하면서 섬세한 색 표현을 위해 일반적인 캔버스는 쓰지 않는다. 실의 두께

가 굉장히 얇고 고운 실크 스크린용 프레임을 캔버스화 해 사용한다. 대형 붓에 물감을 묻혀 꾹 눌렀

다가 쭈욱 한 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집중력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캔버스 대신 유리,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료에 작업

여러 매체를 회화 영역으로 끌어와 계속 탐구해 온 이유는?

“일단, 독창적인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성과 가장 적절한 매체를 찾는

게 중요해서다. 가장 일차적인 것은 콘셉트이고, 매체를 선정하는 게 중요한데 남들이 많이 하는 것은

싫었다. 그러다 보니 약간 중성적이고, 공업·산업적인 매체들을 끌어들이게 됐다. 폴리 페인팅, 트랜

스 페인팅 등 유리 위에 작업한다든가 플라스틱 위에 작업한다든가. 캔버스조차 없는 그림을 오랜 기

간 시도했다. 지금도 아크릴로 하지만 거의 필름을 겹겹이 입힌 듯한 비주얼이 된다. 거기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성당에서 주로 보냈던 어린 시절은 장승택에게 가장 맑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중학생 시절 성당에서 찍은 사진(오른쪽이 장승택)

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생 사진으로 꼽는다.

Layered Painting G 60-54, 122× 92cm, acrylic on glass, 2022. 장송택의 작품은 투명에 가까운 색채를 알게 질하길 반복해 자세히 들
여다볼수록 깊은 색감이 느껴진다.

장송택은박서보, 이우한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현대추상미술의 단색화 1세대 계보를 잇는 '단색화 2세대의 대표주자다. 사진조정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사진 한 장이 있다면?

“어렸을 때 사진이 몇 장 없다. 5형제 모두 백일이나 돌사진 한장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 까까

머리 중학교 시절, 겨울방학 즈음 성당에서 찍은 사진 이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유년기에 많

은 시간을 성당에서 보냈다. 그 시절 착하고, 천사 같은 모범 복사, 성당 오빠였다(웃음). 모태신앙이

라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성당에서 전례 복사를 7년 했다. 성당 바로 앞에 살아서, 갑자기 복사할 사람

이 안 오면 나를 데리러 올 정도였다. 10년 전 타고 있던 차가 다리 밑으로 전복됐는데 전혀 다친 곳이

없어 그 덕분인가 했다. 성당 테두리 안에서 참 맑고,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이다.”

특히, 단색화 1세대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

“그분들은 자연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고, ‘반복'과 ‘수양’이라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나는 개인적

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 반복을 하지만 수양이라는 생각을 갖고 작업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작업

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진다고나 할까. 그런 생각을 한다. 자유로워지는 하나의 방법일 뿐, 작

업을 하면서 내가 수양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간

유희성도 있다고 해야 하나. 삶에서 무엇이 자유로워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자유로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한다.”

“반복된 작업은 더 자유로워지기 위한 방법”

크고 작은, 우리나라 단색화 2세대를 묶어 단체전을 할 때 그 범주 안에서 자주 작품을 보게 된다.

“단색화 1세대인 박서보, 이우환, 정상화, 하종현 등은 정말 좋은 작업을 했다. 자연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작업에 대한 태도나 철학 등이 확고하다. 어떻게 보면 어떤 관념을 설정해 놓고 그것에 맞

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단색화 2세대는 개념적으로나 철학적으로도 다른 면이 있다. 특

히 나의 경우는 자연주의적인 것을 끌어들인 적이 없다. 형식적으로 단색화가 가지고 있는 작업에 대

한 태도나 모양새가 그분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부분

에서는 차별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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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d


